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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

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들은 2018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5488명이 줄어 67,326명으로 나타났

다.  

미이민세관단속국(USICE)이 웹사이트에

4월 30일자로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

로그램(SEVP) 3월 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학

생 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러나 급격한 감소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

고 있다. 

미국내 전체 유학생 수 감소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다. 3월 11일 월

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

일까지 1년간 미 국무부는 전년보다 17% 감

소한 F-1 학생비자 39만3천573건을 발급했다

. 이는 2년 전보다는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

다.

학생 비자발급심사 강화와 더불어 트럼프

정권은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규정 강화

그리고 취업 영주권 발급까지 강력하게 제한

하면서 유학생 선택에서 미국을 제외토록 만

들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내 전체 유학생(F, M, J 비

자 소지자)은 120만1,829명으로 지난해 120만

8,039명보다 0.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중에도 중국 학생은 ▶▶6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시민협회가 주축이 된 대니얼 고 선거자금 후

원의 밤 행사가 노스앤도버 소재 박영찬씨 자

택에서 5월 16일 수요일 밤 6시 30분부터 시

작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 호스트위원회 위원인 이경해(508-962-

2689), 김성군(617-799-7033)씨에게 문의할

수 있다. 행사는 리셉션을 시작으로 다과와

간단한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방하원의원 매사추세츠 제3지구에 출마

해 9월 4일 민주당 후보

댄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만찬 

▶▶7면으로 계속

미국 유학생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2010년 이래 첫 7만명 이하로 하락, 감소세 계속 

미국 학생 비자발급 강화, 취업비자발급 강화 요인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들은 2018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5488명이 줄어 67,326
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5년 BU강연 모습=보스톤코리아 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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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단체장들의 반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보스톤 지역의 한인 단체장들은

4.27남북정상회담의 감격을 고스란히

표현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상

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단체장들

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놓진 않았다. 

보스톤코리아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인 30일 이메일을 통해 보스톤 지역 주

요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문의

했다. 윤미자 민주평화통일보스톤지

역협회 회장은 “드디어 "나의 조국,

한반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희

망을 보는 날이었습니다.”고 답했다. 

장수인 필하모니아 보스톤오케스트

라단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남

북 두정상이 손잡고 넘나드는모습에

진짜 놀랐다.”고 말하고 “지나간 70

여년, ‘세계속의 한국’으로 자랑스

럽게 성장하면서 그러나 한켠 많이도

슬펐던  한반도가 덧없이 떠올라 목이

메인다.”고 밝혔다. 

이경해 시민협회장도 “눈물이 나

올 정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내 생

전에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

각도 내 머리속에 스쳐갔다”며 너무

도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만해도 늘 전쟁 임박설을 염

두에 두고 올림픽 개최의 성공여부까

지 우려해야 했었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평창올림픽 직전까지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접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며 남북회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새삼

상기시켰다. 

보스톤옥타경제인협회 장진섭 회장

은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상반된 이

해가 충돌하는 복잡한 환경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안보와 통일 문제를 우

리가 선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끌고 간 역사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라며 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보스톤 지역 단체장들은 그러나 남

북정상회담의 감동과는 별개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김병국 보스톤한미

예술협회 회장은 “미국과 북한의 ‘

비핵화’의 해석이 땅과 하늘 차이라

서 쉽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정상회담

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

에 이은 남북한 통일은 어쩌면 분단 70

년에 맞먹는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

다.”고 한번에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

대하지 않았다. 

장수인 단장은 “오래된 희망이 조

심스레 고개를 든다. 기대와 기원, 염려

가 엇갈리며 꿈을 꾸어본다.”며 조심

스런 희망을 이야기 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이 시작이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도 알고 있다

. 오직 앞으로 전진하고, 남, 북한의 지

도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

람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작이 프로파간다 (propaganda) 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북한에 대

한 조심스런 반응도 보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반응을 살피는

데 있어 상당수의 단체장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답변을 한 단체장도 ‘정치

적’인 문제이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

이었다. 특히 평소 보수적인 견해를 견

지하던 단체장들은 침묵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editor@bostonkorea.com

단체장들 남북정상회담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보았다"

윤미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

의회 회장) 

드디어 "나의 조국, 한반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 라는 희망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들이 있

었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가시적인 성과

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

담과 판문점 선언은 본인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북한정권과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짧은 시간에 바꾸어 놓았고, 남한과 북한에서

공동선언에 뒤따르는 남북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협력의 여러 조치

들이 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 긴장완화와 상호협력 사업은 물론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긍정적인 결과에 달려 있으

나, 이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정부의 중재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좋은 성과를 남기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도록 우리 재외동

포들도 미국사회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미국사회에 알리는데 참여하고

, 조국의 긍적적인 변화를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경해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WOW!!  드디어, 정말, 4월 27일에 실제로 일어

났다!!

두 지도자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시

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란히 빨간 카펏트를 걸어가

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 ▶▶3면으로 계속

보스톤 단체장들 "남북정상회담"에 대체로 환영 답변 

대다수 단체장들은 의견제시보다는 침묵으로 답변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9:00 AM - 11:00 AM

TimeClass

1:00 PM -   3:00 PM

SAT ll / MATH llC Prep

Chemistry AP/ SAT ll Prep

Biology AP/ SAT ll Prep 3:30 PM -   5:30 PM

SAT ll / MATH lC Prep 6:00 PM -   8:00 PM

3/17/18 - 5/26/18   Sat

3/17/18 - 5/26/18

3/17/18 - 5/26/18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8:00 AM - 12:00 PMSAT l Prep 7/9/18 - 7/27/18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Chemistr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1:00 PM -   3:00 PMBiology Preview 7/9/18 - 7/30/18   Mon/Wed/Fri

8:00 AM - 12: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TimeClass

1:00 PM -   5:00 PMSAT l Prep 8/6 - 8/24   Mon-Fri

August 2018

July 2018

32018년 5월 4일 금요일The Boston Korea 한인 사회  

다!! 눈물이 나올 정도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내 생전에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내 머리속에 스쳐갔

다!

이 시작이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고, 남, 북한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독과 서독도 통일이후 거의 10년이라

는 세월이 지나서야 양쪽 다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들

었다. 

이 시작이 프로파간다 (propaganda)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은 현재 별 선택할 위치에 있지않다. 북한의 동

포들을 위하여 이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식하

면서 최대의 결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접하고 엄청나게 걱

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측을 향해 걸어내려오는 모습

과, 남북 정상이 활짝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남북경계선까

지도 넘었다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아직 확신하

긴 이르지만 훨씬 희망찬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불씨

가 되어 남북관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진

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장수인  (필하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 단장)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웃으며 왔다

갔다 넘나드는 모습에 진짜 놀

랐다.

지나간 70여년, ‘세계속의

한국’으로 자랑스럽게 성장

하면서 그러나 한켠 많이도 슬

펐던  한반도가 덧없이 떠올라 목이 메인다.  오래된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기대와 기원, 염려가 엇갈리며 꿈을

꾸어본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된다니 스무살에 고향

영변을 떠나 93세가 되신 우리아버지가 눈시울 붉히신다.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가져온 수많은 평화콘서

트와 한반도 콘서트, 한마음콘서트가 세계평화를 향해 항

해한다.

김병국  (보스톤한미예술협

회 회장)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

은 남북 교류, 연말까지 휴전이

아닌 정전 협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말에 북미대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

국과 북한의 ‘비핵화’의 해석이 땅과 하늘 차이래서 쉽

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지

도 모른다. 그에 이은 남북한 통일은 어쩌면 분단 70 에 맞

먹는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긴 발걸음의 첫

행보로 반갑게 악수하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적어도 남북

한 교류의 물꼬를 터뜨리기를 바란다.

▶▶2면에 이어서

2018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외교부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

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보

스톤 지역 후보자 추천을 15일 화요일까

지 받는다. 

포상 대상은 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

국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사로 재외국민

, 미국국적의 동포 또는 외국인까지 추

천이 가능하다. 또한 단체도 추천 가능

하다. 추천을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기사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

드해 공적조서를 작성해 보스톤 총영사

관에 우송해야 한다. 

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

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처분을 받

은 자(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등),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추천은 제한한다.

외교부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

포 유공자 포상을 위해 2016년부터 ‘국

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공

관 추천을 통해 외교부는 8월 경 공개 검

증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 수상 규모 및 수상자를 결정할 계

획이다.

정부가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

동포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포상 종류는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

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이다. 훈장은 15년 이상

공적, 포장은 10년 이상 공적 그리고 표

창은 5년 이상 공적이 있을 때 수상가능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단체장들의 반응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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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산악회
제9차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올해 9번째 정기

산행을 뉴햄프셔 소재 웰치마운틴

및 딕키룸워터빌벨리(약 2700ft)로

5월 5일 떠난다. 

산행 거리는 4.5마일이며 난이도

는 3.0으로 보통이다. 산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 가량이다. 

산행 당일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아이젠, 스페츠,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중식

이다. 

집결지는 93번도로 뉴햄프셔 2번

출구 팍앤라이드(PARK&RIDE)

이며 오전 8시까지 모여야 한다. 회

비는 20불이다. 

신청마감은 5월 3일이다. 신청은

김혁신(617-780-9588)에게 하면 된

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한국계 치과의사이자 두 아이(6, 3

세)의 엄마인 지은씨(35)가 절실히 도

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은씨는 올해 1월 급성 골수성 백혈

병(Acute Myeloid Leukemia/AML)

을 선고 받아 투병중이다. 이 백혈병은

골수 및 혈액의 암이며, 백혈병중에서

도 가장 공격적이고 희귀한 질병이다.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치료를 한다 해

도 99% 재발성 위험이 있어서, 골수 이

식을 받아야 한다.  치료 없이 평균 수

명은 진단 후 약 8개월, 약 4 개월 후에

는 항암화학요법이 더이상 효과가 없

어 이식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한번 치료받을때마다 1개월이 걸리

며 지은씨는 현재 두번째의 치료를 받

고 있다. 골수 이식은 유전적 일치 가능

성이 높은 동일 민족 또는 아시안계에

서 골수를 기증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증자들은 유럽인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기증자를 찾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지은씨는 현재 한국 사

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돕기 위해서는, 골수 이식 기부자 등

록 기관인 https://join.bethematc-

h.org/fl 에 가입해 검사기구(면봉)를

받아 타액을 채취해 발송하면 된다. 44

세 이하는 무료지만 45세 이상은 등록

비용이 $100이다. 

혈액줄기세포가 일치되는 경우 헌혈

과 같은 방식으로 수술 없이 혈액을 통

해 말초혈액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본

인 의지에 따라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골수 기증 후 합병증은 없으며 1

주일 이내에 백혈구가 회복된다.

일단 등록되는 경우 지은씨가 아니

더라도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아이의 엄마 지은씨를 도와주세요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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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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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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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EunH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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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7

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스톤을 방

문해 5월 11일 워터타운 소재 그레이스

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간담회 및 추모

예배를 갖는다. 

뉴잉글랜드연회내 한인연합감리교

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1일 오후 7

시부터 1시간에 거쳐 가족들과 간담회

를 갖고 나머지 1시간은 추모예배를 진

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진상과

진상 조사위 구성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스톤을 방문하는 세월호

유가족 7명은 유해종(미지아빠) 이재

복(수연이아빠) 박요섭(시찬이아빠)

김병준(민정이아빠) 김춘자(동수엄마

) 여종은(민수엄마) 김명임(수빈엄마)

씨다. 

유가족들은 한국에서 곧 협동조합으

로 전환하게 될 "416희망목공방"을 위

해 뉴욕 지역의 브루더호프 커뮤니티

(Bruderhof Community)를 견학한다.

브루더호프는 물건을 공동으로 생산하

는 기독교 공동체다. 유가족들은 이 방

문길인 5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

간, 1박2일의 일정으로 보스톤을 들를

예정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측은 “유가족분

들을 직접 뵙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 무

엇보다도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는 유

가족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이 이역만리 미국 땅에

도 있음을 알려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

게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4년이나

지났건만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시작되

지도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

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

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행사 일정 안내

1.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간담

회: 5월 11일(금) 저녁 7시 - 8시

2.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

배: 5월 11일(금) 저녁 8시 - 9시

3. 장 소 :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bostonkorean@hotmail.com

세월호 유가족 보스톤 방문 간담회 가져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예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성요한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미노인회회원을 비롯한 해당 교

회 노인 어른들에게 11일 금요일 오

전 11시 30분부터 식사를 대접한다. 

사회봉사부, 여선교 및 친교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 성요

한교회 조상연 목사의 설교도 예정

되어 있다. 

한미노인회 윤철호회장은 “어버

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사랑에 효를 나누시는 성요한교회

임원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번 성요한교회 어버이날 행사

에 차편이 필요한 노인회원들은 반

드시 5월 7일 월요일까지 이영애 총

무(978-807-1622)에게 예약해야 한

다. 차편은 북부보스톤감리교회에

서 10:30분에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노인회는 16일 수요일 셋째

주 사랑방모임을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갖는다. 9시부터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며 9시 30분부

터, 난타, 라인댄스, 카톡방 셋팅, 요

강강의, 점심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회원 및 어른들 초청 점심 

지난 4월4일 노인회원들이 올스톤 소재 서울설렁탕에서 도가니탕과 설렁탕 점심을 대접받는 모습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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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 도서관 한국 가정의 달 기념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한국 문

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보스톤의 북서

쪽에 위치한 콩코드(Concord, MA)

타운에서 5월 12일 토요일 진행된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후에는 다식 만들기, 서예,

제기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

램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 시간에는

한국 음악과 무용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에는 보스톤 심포니 합창단원

인 소프라노 우상원씨와 피아니스트

윤정선씨가 한국 가곡을 연주하며, 중

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보유자인 오정희씨가 산조와

병창을 들려준다. 또한 무용가 박찬

희씨가 제자들과 함께 부채춤과 삼고

무를 공연한다.

행사 및 공연 관람은 무료이나 제

한된 좌석으로 인해 도서관 웹사이트

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콩코드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소품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보여질 예정이다.

콩코드 도서관의 직원이며 행사 기

획자 중 한 명인 유상효씨는 “지난

2015년에 처음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미국 분들의 호응이 뜨거워서 놀랐었

다.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한국과 관련

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

다. 예술협회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도서관 내 전시를 위해 많이

수고하신 허선희 작가께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행사 내용>

2018 한국 가정의 달 기념 행사 (Ko-

rean Family Month Celebration 2018)

일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장소: Concord Free Public Li-

brary (129 Main St. Concord, MA)

어린이 프로그램

오후 1시 -3시, 도서관 내 Chil-

dren’s room

다식 만들기, 서예, 제기 만들기

한국 음악과 무용 공연

오후 6시부터 스낵과 음료 제공. 공

연은 7시부터. 도서관 로비

한국 가곡, 가야금 산조, 부채춤, 가

야금 병창, 삼고무

입장료: 무료이나 사전 등록 필요.

www.concordlibrary.org에서 이벤

트 캘린더로 들어간 후, 해당 날짜와

이벤트를 찾아 등록.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Ko-

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후원: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 (The

Friends of the Concord Free Public

Library)

    bostonkorean@hotmail.com

377,0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05

명 늘었으며 인도출신은 211,703명

으로 2,356명 늘었다. 한국은 이들

과 현격한 격차로 3위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사우디아

라비아가 4위를 차지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내 유학생

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

순으로 유학지를 선택했다. 매사추

세츠주는 4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별 유학생들이 많이 선

호하는 곳은 NYU로 16,960명이 재

학중이며, 두번째는 USC로 14,644

명이 재학중이다. 보스톤 소재 노

스이스턴 대학으로 14,248명으로 2

위를 바짝 추격했다. 

hsb@bostonkorea.com

미국 유학생 감소, 브레이크가 없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이 해버힐 소재 디버로스 펑션

홀에서 5월19일 토요일 6시에 개최

된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지난 22

년 동안 매년 5월이면 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

화의집 쉘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

해 사용하고 있다. 

김인숙 회장은 “먼 이국땅에 오

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

지고 이웃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서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을 위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이 진행되며 참가비

는 개인당 $60이다. 문의는 김인숙

회장 (978-828-1383)에게 할 수 있

다. 

장소: DiBurro’s Function Fa-

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1383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 연례 기금모금 만찬 

▶▶1면에 이어서

작년 국제선 기금 만찬 모습

콩코드 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국 가정의 달 행사. 사진 위 왼쪽부터 뮤용가 박찬휘 씨, 피아니스트 윤정선 씨, 소프라노 우상원 씨. 아래는 한국관련 소품들

윤정선 로렌 우



주요 경력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Kim Law Offices, L.L.C.

변변변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Tel:(617)742-7707    Fax: (617)507-2696
15 N.E. Executive Park Burlington, MA 01803

변변변
주요 경력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Kim Law Offices, L.L.C.

Yeon J. Kim, Esq.
김연진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업무분야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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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경선을 치른다. 현임 니키 송

가스의원(민주당)의 은퇴로 공석

이 된 하원의원직에는 고를 비롯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댄 고후보는 1/4분기까지 2백50

만불의 선거자금을 모아 다른 후보

에 비해 월등히 앞선 모금액을 자

랑한다. 고 후보는 또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4월 30일부터 첫 TV광고

를 방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댄고 후보는 고경주 전 보건부

차관보와 레바논계 의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학부와 하버

드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허핑턴

포스트의 제너럴매니저로 근무했

다. 출마전까지는 마티월시 보스

톤시장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 댄고는 친근한 미소와 허물없는

인간관계로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을 소유했다. 

선거 자금 기부는 $200 이상일

경우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과 고용주의 이름을 반드시 보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

표가 아닌 개인수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사일시: 5월 16일 (수) 

6:30PM ~ 8:30PM

주소: 410 GREAT POND Rd.

NORTH ANDOVER MA 

hsb@bostonkorea.com

댄고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만찬 

댄고 연방하원 후보 첫 TV 광고 방영 시작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댄고후

보가 첫 TV광고를 4월 30일 시작했다

. 

댄고 후보는 ‘스탠드위드유

(Stand with you)’라는 제목의 30초

짜리 TV 광고에서 가족의 이민 역사

를 설명함으로써 광고를 시작한다.

댄고 후보는 로렌스의 거리에서서 “

미국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때 나의

할아버지는 이 거리에서 자라났다”

고 말한다. 

한국계 아빠와 레바논계 엄마의 사

랑으로 태어난 자기가 마틴 월시 시장

의 비서실장이 되고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

다. 미국이 이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을 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가

치를 실현하게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

다. 

댄고 후보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에 반대하고 전주민의료보험을 실현

하며 일자리 창출, 교육에 집중해 모

든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

도록 하겠다고 광고를 통해 강조했다

. 

댄고 후보는 한편 29일 일요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민

자 출신의 후보임을 어필했다. 그는

토론에서 “내 조부모들이 미국에 입

국하려 했을 때 도날드 트럼프였다면

아마 입국을 불허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미국을 원하는

가? 이민자들을 축출하는 미국을 원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던 포용하는

미국을 원하는가.”라고   말했다. 

댄고 후보는 이민문제는 물론 미국

의 노조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13명

의 민주당 후보중 가장 많은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또

2018년 1사분기까지 총 2백 50만불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타 후보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시민협회가 주축이 된 대니얼 고 선거자금 후원의 밤 행사가 노스앤도버 소재 박영찬씨 자택에서
5월 16일 수요일 밤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댄고후보가 첫 TV광고를 4월 30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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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악인 오정희씨가 '가야금 레

슨’에 관한 소개행사를 로드아

일랜드 한인회관/문화관에서 5월

5일 토요일 오후 개최한다.   

오정희씨가 주관하는 가야금

레슨은 로드아일랜드한인회가 지

난해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받은

가야금 3대를 사용해 관심있는 사

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계획한 것이다. 

국악인 오정희씨는 무형 문화

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

수자이며, 현재 뉴욕, 뉴저지, 뉴

잉글랜드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정희씨는  ‘가야금 레슨 오

픈 하우스’에  여러분을 초대하

여 가야금 레슨에 대한 자세한 안

내는 물론 각종 궁금한 점에 답변

드린다. 관심이 있는 분들과 자녀

분들, 이웃들, 외국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행사에 관한 문의는 한인회 이메

일로 (info@rikorean.org) 할 수

있다. 

시간 : 5월 5일 (토) 오후 2-4 시

장소 : RI 한인회관/문화관, 

1140 Park Ave., Cranston, RI

    bostonkorean@hotmail.com

RI 한인회 가야금 레슨 오픈하우스 

국악인 오정희씨는 무형 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며, 현재 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미대사관은 2017년 재미한인장학

기금 대상자를 49명 내외로 선발키로

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

다. 주미대사관은 기금 이자율하락에

따라 선발규모를 2014년도부터 40명

내외로 축소했으며 2017는 43명을 선

발했다.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

인 한국계 대학(원)생으로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계인 동포학생, 입양된

동포학생, 유학생으로서 직전 1년간

GPA 3.0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재미한인

장 학 기 금 (The Korean Honor

Scholarship)의 2018년도 장학생 선

발규모는 49명 내외로서 미국 43명 내

외, 캐나다 6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

다.  캐나다 지역 장학생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공고․심사․선발․장학

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지역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

학 중인 동포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 41명 내외

, 예능계(음악•미술) 장학생 2명, 특별

장학생(장애학생 등)은 6 명으로 확

대됐다. 

장학생 선발자 중 학업성적과 재능

이 특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우수 장학생 2명 내외를 선

발해 2,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

고, 우수 에세이상 수상자 4명에게는

500달러씩의 부상을 수여하는 방안으

로 장학금 규모와 수상자 수를 조정

한다. 

장학생 심사는 GPA, 추천서, 에세

이, 이력서(입상실적, 특별활동, 리더

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원서 및 모집요강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 교육정보

에서 재미한인장학기금 검색)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반

장학생은 6월 20일까지 보스톤 총영

사관으로 신청하면 되며 예능예, 입

양인, 장애인은 대사관으로 직접 신

청하면 된다. 문의는 주보스턴총영사

관 김범준 실무관(bjkim12@mof-

a.go.kr)에게 할 수 있다. 

한편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 달러 등 총

290만 달러의 기금투자수익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86명

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미한인장학기금 6월20일까지 지원자 접수

2017년 보다 장학생 규모 소폭 늘려 49명 내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4월2일부터 5월31일

까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

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단편

소설, 체험수기 △청소년 글짓기부분

이 진행되며, 총 상금규모는 3,530만

원 이다.

올해는 재외동포문학상 2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기록문학

을 활성화하고자 ‘체험수기’를 공

모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20주년을 맞은

재외동포문학상이 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말과 정서를 지키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한글의 중요성

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홈페이지

(www.korean.net)에서 확인 가능하

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사용의 동기 부

여를 위해 19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

상을 시행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4월2일부터 두달 간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청소년(초, 중고등부) 글짓기 작품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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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태플릿으로도 쉽게 보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

스톤코리아닷컴 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다.

보스톤코리아는 4월 초부터 새로운 보스톤

코리아 웹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보

스톤코리아 웹페이지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에서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천후 변형 모델을 선택했다. 

바탕화면에 저장하세요. 

보스톤코리아를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열

어보는 것이다. 바탕화면 저장을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브라우저(아이

폰은 사파리, 삼성등 안드로이드폰은 크롬)

를 통해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를 열어야 한

다. 

아이폰의 경우 밑에 깔린 저장 표시를 클

릭해서 가장 밑 복사하기 프린트 등의 버튼

이 나오는 부분을 왼쪽으로 밀면 홈화면에

추가(Add Home screen) 버튼이 나온다. 이

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보스톤코리아 앱 아

이콘이 저장된다. (사진 참조) 이후 이 앱을

누르면 보스톤코리아로 바로 갈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저장

표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며

여기서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바로 보스

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사진 참조)

읽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클릭하는 경우 모든

기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데스크탑

등 독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최적화

화면으로 적용된다. 과거 데스크탑 최적화

웹사이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려

면 화면을 키워야 했지만 지금은 원클릭으로

기사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기사를 읽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 하우스 아이

콘의 홈화면으로 가기를 누르면 첫번째 페이

지로 돌아간다. 

바로 찍어서 올리세요. 

사고팔고, 룸메이트, 서블렛 등 사진을 찍

어서 올릴 때에도 스마트폰 보스톤코리아 페

이지를 열고 보스톤코리아 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표시를 클릭해 원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후 쓰기를 클릭한다. 글 편집기

가 나오면 글을 쓰고 타이틀 사진 바로 옆 파

일선택(Choose file)을 누르면 카메라가 뜬

다. 사진을 찍고 사용을 선택하면 사진이 올

라간다. 

<여러장의 사진 한꺼번에 올리기> 

단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올리는 경

우 편집기의 그림 아이콘을 이용해야 한다.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삽입 화면이 뜬다.

여기서 파일추가를 선택하면 찍을 것인지 아

니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다. 

사진 찍기를 선택하면 카메라가 나온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다시

찍을 것인지 묻고 사진 사용을 선택하면 다

시 이미지 삽입 화면으로 간다. 이때 반드시

업로드시작을 눌러야 한다. 사진이 업로드

되면 이미지 편집기가 나온다. 이곳에서 입

력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게시판에 올라간다

. 글 편집기에서 글을 추가로 쓰거나 한 후 등

록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게시물을 올리게 된

다. 

지면보기도 편합니다. 

굳이 종이신문을 픽업하지 않고도 신문지

면을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컴퓨터 등

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보스톤코

리아 로고 바로 왼쪽 밑 메뉴를 클릭한 후 지

면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다른 방법은 홈화

면에서 밑으로 스크롤 다운해 볼 수도 있다. 

더 간편해진 주요 메뉴

보스톤코리아 웹페이지는 뉴스, 커뮤니티

, 한인업소록, 유학, 보스톤생활정보, 지면보

기, 그리고 보스톤 여행으로 대폭 간소화됐

다. 보스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보스톤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스톤코리아 페이

지를 통해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

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언제든지 독자들의 의견

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용시 불편한 점 또

는 편리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editor@bostonkorea.com으로 연락할 수 있

다. 

hsb@bostonkorea.com

아이폰의 경우 밑에 깔린 저장 표시를 클릭해서 가장 밑 복사하기 프린트 등의 버튼이 나오는 부분을 왼쪽으로 밀면 홈화
면에 추가(Add Home screen) 버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저장표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타나며 여기서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바로 보스톤코리아 앱 아이콘이 저장된다



www.newyorklife.com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www.bosec.com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Private Tutoring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학업 지도 튜터링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동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우버와 리프트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제공하

는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주 정부에 의해 공

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보스

톤에서 라이드 헤일링 이용 건수

는 약 3천 5백만 건이었다. 하루

평균 9만 6천 건에 달한다. 

매사추세츠 주 전체에서 우버

와 리프트를 이용한 횟수는 6천 5

백만 건이다. 보스톤이 매사추세

츠 전체 이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이미 택시는 우버와 리프트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버

와 리프트는 보스톤 지역에서

2013년에 택시 이용 건수를 따라

잡았는데 당시 이용량이 연간 1

천 140만 건 정도로 지금의 1/3 수

준이다. 작년에 보스톤에서 택시

이용량은 590만 건에 그쳤다. 

우버와 리프트 이용자가 늘어

나면서 대중 교통 이용자는 줄어

들고 그만큼 보스톤의 교통 혼잡

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 

jsi@bostonkorea.com

우버와 리프트, 보스톤서
하루 10만 번 운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기업

아마존이 보스톤 지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1일 공개

했다. 보스톤 시포트 지구(Seaport

District)에 대규모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인 아마존은 테크놀로지 분야에

서 2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

존은 시포트 지구에 위치한 43만 스

퀘어 피트 규모의 건물로 2021년에

테크 허브를 이사한다고 밝혔다. 주

로 인공 지능 학습, 언어 인지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로봇 공학

분야에서 새로 사람을 채용할 계획

이다. 

현재 보스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마존 직원은 약 1,200명이다. 주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

의 개발을 맡고 있다. 2016년에는 아

마존이 매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에

물류 창고를 건설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천명 정도다. 

아마존이 새로운 테크 허브를 구

상하고 있는 시포트 지구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

근 수십 년 사이에 하이 테크 분야의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마존의 결정을 축하했다. 월

시 시장은 “아마존이 시포트 지구

에 큰 발자취를 남기면서 확장하는

것은 보스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다.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

를 우리 도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보스톤 시포트 지구 확

장 계획에는 소외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 건물 건설을 통해 마련

되는 자금으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다. 

아마존의 보스톤 시포트 지구 확

장은 작년부터 진행 중인 제2 본사와

는 무관하다. 아마존의 제2 본사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향후 10년 동안

50억 달러가 투자되며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jsi@bostonkorea.com

아마존, 보스톤 확장 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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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스퀘어 피트 건물, 2천개 일자리
주로 하이 테크 분야에서 신규 채용

사진 중앙의 주차장 부지에 아마존의 새로운 테크 허브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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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위권 입상 여성 마라토너
상금 못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8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제시카 치체스터는 결승점

통과 시간 기준으로 5위에 입상하였

으나 5등에게 주어지는 15,000달러

의 상금을 받지 못했다. 치체스터뿐

만 아니라 2018 보스톤 마라톤 대회

에 출전한 일부 최상위권 여성 마라

토너들은 순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

금을 받지 못했다.    

매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주최

하고 있는 BAA(Boston Athletic

Association)에 따르면 마라톤 우

승자를 포함해 상위권에게 주어지

는 상금은 엘리트 그룹에 속한 마라

토너만 받을 자격이 있다. 더 좋은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더라도

애초에 엘리트 그룹과 함께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BAA는 여성 마라토너들을 5개

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시

간에 출발 시켰다. 엘리트 그룹은

합킨턴에서 오전 9시 32분에 출발하

였으며, 엘리트가 아닌 그룹은 1부

터 4까지 그룹으로 나뉘어 10시부터

11시 15분 사이에 출발하였다. 

BAA는 웹사이트를 통해 상금을

받기 원하는 여성 마라토너들은 이

메일을 통해 엘리트 그룹에서 마라

톤 경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트 그룹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마라토너들은

상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마라토너들이 불공

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엘리트

그룹에서 마라톤을 뛰고 싶어도 애

초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다. 2018 보스톤 마라톤에서는 여

성 엘리트 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2시간 47분 50초로 제한했다

. 이전 마라톤 대회에서 2:47:50 이

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으면 엘리트

그룹에서 뛰지 못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BAA는 디렉터 인터

뷰를 통해 “보스톤 마라톤은 다른

선수들과 서로 마주보며 전략적으

로 경쟁하는 시합이다. 시간을 재는

시합이 아니다”라며 “상금은 같

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만이 받

을 수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보스톤 셀틱스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프로농

구(NBA)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보스톤은 20일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의 TD가든에서 열린

2017-2018 NBA 플레이오프(7전

4승제) 동부콘퍼런스 2라운드 1

차전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117-101로 이겼다.

정규리그에서 고든 헤이워드,

카이리 어빙 등 에이스 두 명을

부상으로 잃은 보스톤은 이날 경

기에 제일린 브라운마저 부상으

로 결장해 전력 누수가 컸다.

브라운은 이틀 전 밀워키 벅스

와 1라운드 7차전 경기 도중 햄스

트링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고, 필

라델피아와1차전도뛰지못했다.

반면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

는 정규리그를 16연승으로 마무

리했고,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한 1라운드도 4승 1패로 일찌감

치 마무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

는 팀이었다.

그러나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보스톤이 예상 밖의 16점 차

대승을 거뒀다.

보스톤과 필라델피아는 플레

이오프에서만 20차례 맞붙어

NBA 플레이오프 사상 최다 매

치업을 기록한 라이벌 관계다.

최근 맞대결은 2012년 2라운드

로 당시에는 보스톤이 4승 3패로

이겼다.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

프에서 보스톤을 잡아낸 시리즈

는 1982년 동부콘퍼런스 결승이

최근으로 당시 필라델피아가 4승

3패를 기록했다.

보스톤은 이날 로지어가 29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

고 테이텀은 28점, 알 호퍼드가

26점 등으로 뒤를 받쳤다.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가

31점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3점슛을 5개밖에 넣지 못하고 보

스턴에 17개를 내줘 원정 1차전

을 맥없이 내줬다.

emailid@yna.co.kr

부상병동 보스톤, PO 1차전서
라이벌 필라델피아에 완승

보스톤 마라톤 대회 형평성에 의문
엘리트 그룹 아니면 상금 자격 없어

돌파를 시도하는 보스톤의 제이슨 테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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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차대운 기자 =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2일 한반도 비핵화와 한

국전쟁 종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

천했다.

이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발

송한 미 의회 공문을 통해서다.

루크 메서 의원(인디애나)을 비롯

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공문에

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무

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역내 평화를

가져오고자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부단히 가했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를 성공적

으로 결속시켜 역사상 가장 성공적

인 국제 제재 체제 중 하나를 도입했

다"고 말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

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무시해왔

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

화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

려왔다고 강조했다.

메서 의원은 폭스뉴스에 "북한 독

재자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유

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끌어내리려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도널

드 트럼프라는 사실에 세계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메서 의원 외에도 마크 메도스(노

스캐롤라이나), 마샤 블랙번(테네시

), 맷 개츠(플로리다), 다이앤 블랙(

테네시), 스티브 킹(아이오와) 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

천서에 이름을 올렸다.

메서 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

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연방 의원이며, 나머

지 의원들도 공화당 내에서 가장 보

수적인 의원들로 분류된다고 AP통

신이 보도했다.

또 이들 중 메서 의원을 포함한 다

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

당 강세 지역에서 상원의원 또는 주

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AP는 전

했다.

이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올

해가 아닌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

로 추천한 것은 올해 노벨평화상 후

보 추천 기간이 지난 2월로 이미 끝

났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추천은 각국 장관 이

상급 정부 관계자, 의회 의원, 대학교

수 등이 할 수 있다. 노벨상 공식 인

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0월 발

표될 2018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330명이 추천된 상태다.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가 급

진전하면서 이처럼 미 정계 안팎에

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

능성이 잇따라 거론되는 가운데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

원장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미 CNBC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은 다른 때보다 더 낙관

적으로 보인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히 노

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가 대북 압박에 있어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많은 이를

단합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고 설명했다.

마이클 헤이든 전 미 CIA(중앙정

보국) 국장도 CNBC와 한 별도의 인

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

교 정책 리더들이 다방면의 경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

이블로 데려올 수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일부 평화운동가들은 트럼프 대통

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는 별명으로 부르는 등 거친 언사를

보인 점을 들어 그가 노벨평화상 수

상자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

상 수상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트럼

프 대통령의 거친 화법 전술이 구 소

련에 성공적으로 맞선 로널드 레이

건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

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향해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열광적

반응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leslie@yna.co.kr

공화의원 18명, 트럼프 대통령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 공식추천

트럼프 지지율 42%, 11개월 내 최고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

면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마지막 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

체의 4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여론조사 때보다

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5월 7일 여론조사 때 얻

은 지지율 42%를 11개월 만에 회

복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격차도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마뉘엘 마

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

르켈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 이

란 핵 협상 논의 등 트럼프 대통

령이 바쁜 한 주를 보낸 뒤 진행

됐다.

지난주에는 남북한 협상이 진

전을 이루기도 했다.

갤럽은 지난 1월부터 매주 단

위로 트럼프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표

본오차±3.0%p)를 통해 진행됐

다.             kyunglee@yna.co.kr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급부상
트럼프, 트위터서 "고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

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집과 자

유의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

다. 

판문점 내 구체적인 건물 이름

과 그 이유까지 거론한 것을 볼

때 북미회담 개최 장소로 상당히

신중하고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

를 통해 "회담 장소로 많은 나라

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접경에 있는  평화

의집·자유의집이 될 수도 있다.

제3국보다 대표성 있고, 중요하

고, 영속적인 장소가 아닐까? 그

냥 물어보는거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

미정상회담 후보지를 2곳으로 압

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들은

스위스 제네바나 몽골, 싱가포르

등을 후보지로 예측했고 미 언론

들은 그 중 싱가포르가 가장 유력

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

점 내 '평화의집'과 '자유의 집'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을 볼 때 북

미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제3국보다 대표성

있고, 중요하고, 영속적인 장소가

아닐까?"라고 적었다. 한반도 평

화를 위한 북미회담인 만큼 제3

국보다는 판문점이 상징적 의미

가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yjyj@news1.kr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추천한
공화당 루크 메서 의원(인디애나). 지난4월 인디
애나폴리스의 선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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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도 AI스피커 도전장
해외시장서 '마빈' 출시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페이스북이 카메라가 달린 인공지

능(AI)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름으로 '마빈'(Marvin)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페

이스북은 두 종류의 AI 스피커를 내

놓고 아마존의 에코(Echo), 알파벳

의 구글홈(Google Home) 등 선두

주자들에게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스피커에는 페이스북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Messenger)가

탑재돼 친구나 가족과 쉽게 대화하

게 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 스피커 중 하나에는 카메라

와 터치스크린이 장착되며, 기기 명

칭은 마빈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소식

통이 귀띔했다.

페이스북은 다만 이들 스피커를

미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먼저 출

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 내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자칫 AI 스피커의 정보 수집 논란

이 불거지면 역풍이 세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 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개발자회의(F8)에서 AI 스피

커 출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

됐으나 실제로는 일정이 늦춰진 것

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신 페이스북

앱에 하반기 데이트 기능을 추가하

고, 메신저 대화를 번역해주는 M번

역(M Translations) 서비스를 선보

이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newglass@yna.co.kr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최근 몇년간 미국에서 모기와 진

드기, 벼룩 등 벌레에 물려 질병

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

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1일 밝혔다.

이날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

(CDC)는 벌레 때문에 야외 활동

을 자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

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방충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CDC에

보고된 벌레 감염 질병 종류는 16

개다. 총 64만3000여건의 피해 사

례가 있었다. 2004년에는 2만4000

명이 벌레에 물려 질병에 걸렸는

데, 2016년에는 이 숫자가 9만6000

명까지 늘었다.

최근 미국 본토에서는 진드기

로부터 감염되는 하트랜드 바이

러스가 등장했다. 라임병도 진드

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

다. CDC는 매년 미국에서 30만

명이 라임병에 감염되지만 이 중

3만5000여명만이 진단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CDC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을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 해외 여행의 증가, 백신의

부족 등을 꼽았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처럼 벌레가 옮기는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해 지방 보건당국의 투

자 확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지난해 CDC 등 질병 치

료와 예방을 연구하는 보건 관련

정부기관의 예산을 삭감했다. 올

해 CDC 예산은 전년대비 17% 줄

었다.                pasta@news1.kr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마

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CEO)가 1일 페이스북에 데이팅 서

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페이스북

의 연례행사인 F8 콘러펀스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이같이 말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연

결하는 데 특화된 회사에 자연스레

들어맞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에는

자신을 싱글이라고 소개한 2억명이

있다"면서 "분명히 여기엔 할 수 있

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데이팅 서비스는 장기간의

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는 것이지 단

순히 상대를 낚는 것을 위한 것이 아

니다"면서 "프라이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에 친구들이 데이트 상

대의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

다. 저커버그 CEO는 특정한 날짜

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곧 출시될 것

이라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페이스북, 2억명 싱글 위한 데이팅 서비스 출시 예정

여름밤이 두려워, 미벌레옮기는
질병 감염자 3배 증가

진드기 감염 '트랜드 바이러스' 최근 등장
CDC 국장 "지방 당국 협조와 투자 필요"

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개발자회의(F8)에 참석한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F8 회의에서 데이트 기
능을 시연하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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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CVID 수용 의향 밝혀, 북미회담 합의문 담길 듯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

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무기 전

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고 아

사히 신문이 3일 북미 소식통을 인용

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

(CIA) 당국자와 미국 핵 전문가 3명

이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방북했

고, 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안

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내용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폐기를 위한 기간이나 북

한이 받을 보상 등에 대한 견해 차이

가 남아 회담의 향방에 대해 예단하

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2000년대에 열린 6자 회담

에서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과 무기

용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관련 국가

에 신고했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을

쓴 사찰을 비롯한 검증 작업을 거부,

폐기에 이르지 못 했다. 또 북한은 그

동안 핵무기는 군사 기밀이라며 신고

자체를 거부해 왔다. 

비핵화 조치의 순서나 그 대가 등

에 대해 북미는 정상회담 이후 실무

회담을 열어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 또한 북한 인권침해 문제나 생화학

무기, 원자력 평화 이용 등의 문제는

정상 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

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

일 "2,3일 이내에 개최지로 개최 일자

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s914@news1.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사히 보도, 미 사전조율서 핵전면폐기 수용뜻 보여
비핵화 조치·보상 등은 향후 실무회담서 검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태영호 전 영

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의 잇단 비

핵화 언급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

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태

전 공사는 2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

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을 끝까지 갖고 있을 방법을 고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특히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북한 입장에서

핵 실험장은 '과거'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갖추는 건 '미래'"라며 "북

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때문에 '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

문에 '미래'와 '과거'는 포기한다"는 '현상유

지'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을 '핵을 만든 핵 보

유국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비핵화는 다른

핵보유국인 미국과 논의할 문제로 인식하

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

담 개최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를 외교적

승리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

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

르면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

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이번 북·미 회담에

서 양측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 핵

무기를 철수시키는 것,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무기·전략자산을 전개·반입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불사용 선

언'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시키는 것 등 크게

3가지를 일관되게 노리고 있다"며 "북한은

북·미 회담을 국내선전용으로 크게 활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태영호 북, CVID 수용 가능성 매우 낮다

RFA 인터뷰, 과거·미래 대신 현상유지 전략
북, 북미회담 자체를 외교적 승리로 간주할 것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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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김오수 유력설…이르면 4일 제청 가능성

18 The Boston Korea2018년 5월 4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김현, 양새롬 기자 =

공석 중인 금융감독원장에 김오수 법

무연수원장이 유력설이 제기되고 있

어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16일 사

퇴한 이후 김 법무연수원장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

대 객원교수 등을 후임 금감원장 후

보로 검증해 왔다. 

그러다 김 법무연수원장 인선 가

능성에 급격하게 무게가 쏠리고 있는

흐름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김 법

무연수원장 인선 가능성을 점치는 목

소리가 작지 않다. 

김 법무연수원장이 금감원장에 임

명되면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다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최초의 금감

원장이 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법무연수원

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

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

친 특수통이다. 

김 법무연수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원회 부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과는 광주 대동고 동문이

다.

청와대가 김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한다면 금융적폐 청산과 금감원 조직

쇄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김기식 전 원

장 사퇴 논란 당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고 밝혔었다. 

또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

주년 앞두고 '금융검찰'의 수장을 비

워두는 게 좋은 모양새가 아닌 만큼

인선을 서두르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청와대에선 금감원장 내정

설 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

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

나 "금감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다. 그분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

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다른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중이거나 김 법무

연수원장을 사실상 낙점한 상태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금융 문

외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

큼 고심할 여지가 적지 않아서다. 당

장 업계에선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신임 금감원장

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곧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

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다.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 초에 할지 (모르

겠다). 인사팀 얘기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제

청안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 정

례회의가 지난 2일 개최된 데다 격주

로 열리는 만큼 금주나 내주께 제청

을 하기 위해선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gayunlove@news1.kr

김경수  드루킹 의혹, 내일 소환조사로 
말끔히 씻길 것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

원직을 사퇴하고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저는 오

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면서 "경남의 기대

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사

람들과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

롭게 경남을 살리고 바꿀 사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다"며 "경남 도

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경남이

과거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경남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예비후보 등록을 1

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경찰소환이 이뤄지

면 당초 계획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

이었지만 생각보다 늦어졌다"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매달려있는 것은 선거운동에

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앞당겼다"고 설명했

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경찰 소환조사

에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주력한 뒤 본격 선

거운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소환을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이

번 사건은 내일 소환으로 끝내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남을 만들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

어간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내일(4일)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

명하고 당당하게 밝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씻어낼 것"이라며 "정치공세는 야당의 몫이다

. 그렇지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

에 발목을 잡을 일인지는 국민들에게 물어봐

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

을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5·6·7일 연휴기간에

향후 일정을 정리할 계획이며, 오는 8일에는

김태호 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토론회

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 회기 중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직

원을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국

회의원 직 퇴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김어준, 박진영 디스패치 보도 비판
사람들 바보로 보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어준이 박

진영에 대한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 기사를

비판했다.

3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김어준은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 어제자 디스패치 단독 기사다. 박진영

이 구원파라는 게 디스패치의 주장이다"라

며 "박진영이 구원파건 아니건 우리가 왜 박

진영 개인의 종교관을 알아야 하는 건가. 디

스패치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종교관을 따

지고 기사화하는 건가. 박진영 개인의 교리

해석이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의제가 되나"라

고 말했다.

이어 "기사 후반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이

상한 자금 운영에 대해 말하더라. 그 자금 운

영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직접 관계가 있다

는 증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 그럼 그걸 제

시하던지. 더 황당한 건 박진영의 종교관과

청해진 자금운영을 왜 한 기사에서 쓰고 있

는 건가. 박진영이 그 자금 운영에 개입했나

. 아니면 청해진 주주인가. 이 기사의 의도는

대체 뭔가. 이런 기사 하나 던져주면 시민들

이 구원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구원파

신도인 박진영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며 떠들

어 댈 거라 기대하는 건가. 사람들을 바보로

보나. 그게 아니면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대체

왜 나온 걸까. 이상 김어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어준은 "기사를 읽어보니 황당하

다"고 하자 김은지 기자는 "박진영 본인은 구

원파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어준은 "본인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

적하며 "구원파건 아니건 과거에 아니라고

했다가 구원파가 됐든 그건 죄가 아니다. 왜

몰래 잠입해서 취재하고 개인의 종교관을 폭

로하냐.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도저히 이해

가 안 된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공개

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걸 타인이 강제로 공

개하는 게 어떻게 공익이 되냐. 디스패치가

이걸 추적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해 안 된다"고 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은 "중대한 법적 책임 혹은 사회적

지탄을 둘 다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며 디스패치 보도를 강도 높게 비

판했다.

한편 2일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구원파 신

도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breeze52@news1.kr

김오수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0기) 

검 출신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급부상, 광주대동고 출신
청 내정 사실 없다 선긋기, 금융 문외한 논란 고심

김어준(오른쪽)이 박진영 구원파 보도를 한 매체를 공개 비판했다

3일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국회의원 사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
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경남도지사 선거 예비후
보로 등록한 뒤  접수증을 들고 웃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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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 (평)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을 정상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당국자들과 언

론이) 묘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잔

혹한 정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크리스트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일 말

했었다.

힐 전 차관보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

의는 과거 선언들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

힐 전 차관고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로 여러 번 방북(訪北)해 협상을 벌인 경험

을 갖고 있어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대화파

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고 아주 유화적이어서 ‘김정힐: 김정

일+힐’이라는 평까지 들었었다.

그가 보기에도 판문접 남북 정상회담 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벌어지는 성급한 무

드가 도(度)를 넘었단다.

어쨌든 북조선(北朝鮮)과도 대화하고 협

상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집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잠

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동족(同族)을

희생시킨 집단이 3대(代) 세습왕조를 구축,

주민을 노예화 시킨 것.

북한 주민들은 인권(人權)이란 낱말조차

모른체 짓밟히고 핵(核) 폭탄을 만드는 와중

에 수십만명을 굶겨 죽이고 사람을 고사총

으로 박살 내 죽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없

애기도 했었다.

심지어 김정은의 고모부와 이복형도 잔인

한 죽음을 면치 못했었다.

1.21 청와대 공격, 무장공비 양민학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서해 기습,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

한민국을 향한 테러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다.

힐 전 차관보는 “북은 잔혹한 정권”이

라고 했지만 그런 표현도 부족하다.

목숨을 건 탈북행렬이 3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거하나?

김정은이 아무리 파격적인 말을 한다해도

본질(本質)이 달라지겠는가?

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몇 번 웃음에 마

치 통일은 되고 평화가 온 듯 들뜬 분위기가

만연하고…. 마치 김정은이 영웅이나 된 듯

통일과 평화가 일시에 온 듯 들뜬 분위기….

김정은을 떠 받드는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

다니….

과거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뒤에도 ‘

김정일 바람’이 유행하는 등 비슷한 풍조

가 퍼진 적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무엇을 남

겼나?

만약 김정은이 핵을 실제 포기하고 정상

국가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확인

된다면 도울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가 된다면

순수한 원조가 왜 한국뿐이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들뜬 분위기로는 그

같은 날은 오지 않는다.

냉정한 자세로 북한의 핵 폐기가 진짜인

지 살펴야 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하되 그들

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은 결코 버려선 안된

다. 독일의 선례(先例)를 따르려니까.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

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

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빠지게 된다.

당초엔 ‘6·25 남침’ 표현까지 빼려다

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으

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

平평: 고를 평 또는 평안할 평.

성경에선 평안(平安)으로 구약에 11번 신

약에 6번 언급되고 있으며 화평(和平)으로

열번 (신약에 7번, 구약에 31번) 언급되고 있

다.

平자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身分)

을 지적한다. 첫째, 二(두 이)는 그리스도 예

수님의 지위가 하나님(一), 성령님(三) 사이

에 자리하신 二위. 둘째, 二 안에 八(팔)은 구

원(救援, Salvation)을 뜻하며 주요한 것은

인자(人子) 예수님의 사람 인(人)이 갈라져

(또는 十에서 돌아가셔서 八로 쪼개졌다는

뜻). 人자가 八로 갈라진 것은 이 세상에선

죽고 저 세상 즉 천국(天國)에서 육(肉)이 아

닌 영(靈)으로 영생(永生)의 제2생(生)을 하

나님(一)과 성령님(三)과 더불어(二)로 삼

위(三位) 하나님 위치를 확보 하늘 나라에서

의 영혼을 영원토록 주관하신다는 뜻.

해서 平자의 마지막 획인 十(십자가를 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ID(신분증) 이어

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마태복음 16:24.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그를

추종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하신 까

닭이 있다.

十위에 즉 사람이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

계(死後界), 사람들이 흔히 내 뱉는 천당(天

堂)이 平이 표시한다. 十구원으로 人(사람)

이 八(팔)로 갈라짐은 죽음을 뜻하는데 平자

는 그 죽음 위에 또 一(일)이 막아 다른 세계

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 사후(死後) 세계가 곧 “하늘나라: 天

國(천국)”을 뜻한다.

해서 平의 최종 혜택은 영원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잘 읊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는 이를 작곡한

Frances J. Crosby(1820-1915)의 22개 찬송

가 중 으뜸이다.

平자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그려낸 찬송

가여서 한 절만 소개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

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

살다 보면 생활이나 생각이 막힐 때 이 平

자를 잊지 않는 것이 인생의 열쇠인 것을….

十 넘어 영원한 나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 요한복음 20:19, 21.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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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대부분의 고교 졸업반 학생들에

게 중요한 데드라인이다. 이날까지 앞으로4년

간 다닐 대학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합격 통

지를 받은 대학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 대기자명단에 올라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자기가 꿈꾸는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

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고문이 계속된다. 이런 기다림

은 심지어 6월혹은 7월까지도계속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피로에 지친 입학사정관들은

숨죽이면서 행여나 이번 시즌에는 읽고 평가

해야 할 지원서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도 지원서 숫자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 신입생 정원이 대부분 고정되

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어떤 때보

다도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상위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

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입학 군비 경

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많

은 상위권 대학들이 역대급 지원자 수를 기록

하였다. 하버드에는 43,000명이 지원했는데,

스탠퍼드는 47,000명 이상, 코넬은 51,000명 이

상을 기록하였다! 입학 경쟁이 낮아질 것이라

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 진학상담 전문가(Admissions Coun-

selor)로서 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많

이 만나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은 자신들이 받

아 든 결과에 대해 종종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

서, 예를 들어 왜 자신들의 “슈퍼스타” 딸이

나 아들이 컬럼비아나 펜(U. Penn)에 불합격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할 뿐 아니라 다

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과 충고

를 받기 원한다. 냉혹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을

처음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실망한 이들 학생

들과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

지를 가장 알고 싶어한다. 전문가로서 오랜 경

험에 의하면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현

실적인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한 확실한 전략과 계획의 부재이다. 흔히 기

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한다. 기대가 지나

치게 높고, 정확한 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반대로 기대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항상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잠재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비결은 현

실과 야망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다

.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고, 경쟁자에 대해서

도 알 필요가 있으며, 진학 현실에 대해서도 알

아야 한다. 즉 자신이 어느 수준의 지원자이며

, 강조해야 할 강점과 강조하지 않거나 혹은 설

명해야 할 약점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와 학생

들을 상담할 때면 나는 언제나 학생과 개인적

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혹은 그녀가 작성한

지원서를 검토한다. 보통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왜 그 학생이 탈락 혹은 보류가 되었는지

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즉 그 학생이 제출한 지

원서에서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

체로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드러낸다: 

- 지원서(application form)가 조직적이지 못

하고 일관된 초점이 없다.

- 에세이(essay)가 지루하고 틀에 박힌 내용

이거나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지 못한다.

- 과외활동(activity lists)의 내용이 체계나 초

점이 없다. 

- 대학 지원에 전반에 걸친 전략이나 일관성

있는 계획 부족.

학생들 본인들은 지원서를 통해 자신에 관

한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

각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지원서류 전

체를 관통하는 포괄적 전략도 부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개성 있고, 인상적이며, 호감이 가

는 지원자로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전술도 모

자란다. 

대학 지원서는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 제

한된 공간 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

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포장해서 강조함으로

써 입학사정관들이 자신을 뽑을 수 밖에 없도

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를 위한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단지 학점이나 시

험성적이 아니라, 재능과 인격을 갖춘 뛰어난

인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라면 누

구나 대학 진학을 위한 뚜렷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 주제도 정해야

하며, 지원서 완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야 한다. 짧은 분량의 지원서에 적히는 한 글

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다.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올해 지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올해 대학 입학사정의 현황

과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7-18 입학사정 결과 분석”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믹 컨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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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아카데믹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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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한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다. 잘 하는 학생은 지도가 필요 없고,

못하는 학생은 지도를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교육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인류가 생존한 이래 교육은

언제나 있었으니까. 다만 교육이 효과를 보

려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

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며, 그에 따른 계

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단도 없이 무작

정 원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벗어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돌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유

능한 의사라고 해서 모든 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진단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야 한다. 단어가 약한 학생은 독해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독해를 못하는 학생이 논리적 사

고가 강할 수 없다. 글 읽기는 종합적 사고력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외국어로 된 글 읽

기는 해당 외국어의 단어와 배경지식을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

면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어디서 그걸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식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가 번

식을 한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를 연상(as-

sociation)이라 부른다. 

속성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자는

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 목표치를 물어

본다. 상상 속의 멋진 목표 말고. 예를 들어

토플 80점을 받은 학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

지만 쉽지는 않다. 그런 학생에게는 목표 이

전에 먼저 왜 80점인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건강진단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듯, 지도가 필

요한 학생도 무엇이 약한지를 올바르게 진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이란 단어 diagnosis는 ‘~을 통

과해서’라는 접두사 dia-와 ‘알다’란 그

리스어 gnosis의 결합이다. 부분만 보아서는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없고 전체를 꿰뚫어 보

아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각선은 전체를 가로질러 마주보는 두 각

을 연결한 선이므로 diagonal이고, 원에서

중심점을 지나 마주보는 두 점을 연결한 선

은 diameter(지름)라 한다. 속이 내비쳐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diaphanous라 한다.

세계적 영화제로 발전한 부산영화제에서는

아리따운 여배우들이 속살이 보이는 시스루

옷을 입고 어쩌구 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see-through는 라틴어

식으로 하자면 diaphanous가 되겠다. 물론

dia-가 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

몬드가 죽으면 diamond가 된다는 아재개그

에서 dia-는 그런 접두사가 아니다.

‘진단’이란 영어단어 diagnosis의 두 번

째 부분 -gnosis는 아주 복잡하다. 우선 영어

에서는 n앞에 오는 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know, knave, knight, gnaw, gnat

에서 /k, g/는 발음되지 않는다. 영어의 사촌

인 독일어에는 이러한 규칙이 없다. 따라서

knave(악동)의 동족어인 knabe(아이)는 [

크나베]로 발음된다. 

그럼 diagnosis는 왜 [다이애그너시스]로

발음할까. 그건 (gn- 앞에 추가된) 모음 때문

이다. 우리말에서도 ‘값’일 때는 /ㅅ/이 발

음되지 않지만 ‘값이’라고 모음이 따르면

[갑씨]라고 발음되는 것과 비슷하다. sign에

서도 /g/는 발음되지 않지만 signature처럼

모음이 첨가되면 음절구조가 바뀌어 [시그니

쳐]라고 발음된다. design[디자인]에서도

/g/가 묵음이지만 명사형인 designation에

서는 /g/가 발음되어 [데지그네이션]이 된다

.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을 가지

는 agnosticism도 부정 접두사 a-가 첨가됨

으로써 /g/가 발음되므로 [애그노스티씨즘]

이다. ‘순결한’이란 뜻을 가지는 이름

Agnes는 그리스어 hagnos에서 온 것으로

모음이 있기 때문에 [아그네스]이고, 닉슨 아

래서 부통령을 지낸 Spiro Agnew는 [스피로

애그뉴]이다.

있어도 발음되지 않는 g(그) 것

[ 오르고의 영어잡설 15]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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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5월 6일 - 5월 12일

●운수:비관론자는 빨간 신호등만을 보고 낙관론자는 어디

서든지 녹색신호등만을 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보세

요. ●금전: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금전융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애정: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도 말하기 힘든 일이여서 혼자서 고민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2일 길일. 7, 11일 주의.

쥐띠 | 긍정적인 시야를

●운수:여러 면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

니다. ●금전: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

냐는 더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때입니다. ●

애정: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8, 9일 길일. 6, 12일 주의.

소띠 | 상승하는 흐름으로

●운수: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약이 있어서 중단되거나 끌어

오던 상황이 바뀌면서 발전이 기대됩니다. ●금전: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이 있으

니 방향을 잘 활용하면 귀인을 만나고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어갑니다. ● 애정:위

기에 있던 애정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고독한 상태에서도 벗어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토끼띠 | 서남쪽에 도와주는 기운이

●운수: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으로의 쓰임새는 그

릇 가운데를 비움으로서 생깁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비워두어야 합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애정:가족과 틈나는 대로 대화를 나누세요. 밖에서 인정받아

도 가정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균형 있는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6, 11일 길일. 7, 12일 주의.

범띠 | 틈나는 대로 대화를

● 운수: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뜻밖의 변수도 있겠지만 침착

하게 대응하고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

전:한번 거절에 물러서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원

하던 일을 해내고 재물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기다리거나 참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고통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 

용띠 | 넉넉한 마음으로

● 운수:좁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됩

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

금전: 하나에서부터 숫자세기를 시작합니다. 적은 돈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착

실하게 쌓아가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

른다고 합니다. 더 모를 일이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의 일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

뱀띠 | 착실하게 쌓아가야

● 운수: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직접 해야 흉이 변해서 길이 될 수 있습니

다. ● 금전: 유리한 조건의 일이나 계약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수익이 따라주겠습니다. ● 애정: 서로의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행복을 주는 시간이

●운수: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대감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금전:경제

운이 좋아지니 거래에 있어서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온 돈을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애정:좋

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도 기대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경제운이 좋아지니

●운수:무슨 일이든지 무리하지 말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깨끗하게 받

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크게 지출할 일

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애정:동쪽이나 북쪽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

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아직은 때가 이르니

●운수: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은 것을 해

결해줄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금전: 친구나 친 인척간에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니 너무 냉정하게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

정:어려움이나 슬픔을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원숭이띠 | 서로 위로하며 사는 것이

● 운수:더 이상 스트레스가 쌓여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하세

요. 몸과 마음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금전:갖고 싶은 대로 사들이다가 형편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

지 않도록 돈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 애정: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여

러 번 되풀이하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 운수:큰 발전도 없고 큰 퇴보도 없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금전:지금은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

다. 투자와 매매와 관련된 일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때로는 생

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1일 길일. 7, 10일 주의.

돼지띠 | 끈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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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무법변호사’ 속 이준기-서예지-

이혜영-최민수 캐릭터의 역대급 매

력을 알리는 캐릭터 포스터와 2인 포

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12일 처음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김진민

연출/윤현호 극본/스튜디오드래곤,

로고스필름 제작)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

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

가는 거악소탕 법정활극. 

제작진은 2일 이준기-서예지-이

혜영-최민수의 캐릭터 매력을 담은

포스터 2종을 공개해 예비 시청자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개된 포스

터는 드라마 속 캐릭터에 오롯이 빠

져든 네 사람의 아우라와 함께 ‘무

법변호사’ 속 열연을 기대하게 한

다.

이준기-서예지-이혜영-최민수

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극과 극을 오

가는 캐릭터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

를 그려가고 있는 대체불가 배우들.

그런 이들이 ‘무법변호사’에서 김

진민 감독의 섬세한 디렉팅 아래 지

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를 완벽하

게 소화했다.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된 이준기

-서예지-이혜영-최민수 등 대한민

국에서 본 적 없는 카리스마 조합과

명불허전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

김진민 감독이 만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18년 최대 이슈작 tvN 새 주말

드라마 ‘무법변호사’는 ‘라이브

’ 후속으로 오는 5월 12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 예정이다.

ichi@news1.kr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독전'(이해영 감독)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1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따르면 '

독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

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측은 "마약조직

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총격

전, 총기 살해, 고문 등 폭력묘사와 마

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거래 등 약물에

대한 내용들도 빈번하지만 제한적으

로 묘사되어 영화 전반의 수위를 고려

할 때 15세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라고 등급 분류 이유를 설명

했다. 

'독전'은 아시아 마약 시장 거물을

쫓는 형사가 조직의 후견인과 버림받

은 조직원, 조직의 숨겨진 인물 등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

죄 액션 영화다. 

조진웅이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모

든 것을 건 형사 원호, 류준열이 버림

받은 마약 조직원 락 역을 맡았다. 차

승원, 김성령, 박해준, 故 김주혁이 출

연했다. 오는 24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조진웅X류준열 '독전'
15세 등급 "폭력·마약 제한적 묘사"

"눈빛으로 올킬" '무법변호사' 

이준기x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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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구직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RETAIL DRY CLEANER FOR SALE

· 3 BOSTON LOCATIONS

· 1 PLANT PLUS 2 DROPS

· ESTABLISHED IN BOSTON

· MODERN EQUIPMENT

· GEORGE & COMPANY

CALL BROKER; JEFF LEFEBVRE
TEL; (508) 864-4658

5/11

세탁소에서 오후 5시 이후부터 일하실 분 구합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T. 617-584-5477

4/13

매사추세츠 헤이버힐(Haverhill, MA)에 위치한 
Breakfast & Lunch Restaurant 매매합니다.
Tel. 603-361-7350 (Mimi) 전화연락주세요.

4/20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T. 508-366-8898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유재

석이 김제동이 진행하는 굿모닝FM에 깜

짝 출연했다.

유재석이 MBC FM4U 라디오 방송 '굿

모닝 FM 김제동입니다'에 출연했다.

유재석은 "늦었지만 김제동 씨 축하드립

니다. 일자리를 얻어서. 매일 매일 출근 하

는 거. 제가 김제동 씨의 친한 지인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제동이가 일을 해

야 했거든요. 제 일처럼 기쁘다"라고 장난

섞인 축하를 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김제동에게 "전화 연락이 온다

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갈까 말까 하다 안

갔다. 그런데 전화가 생각보다 늦게 왔다.

갑자기 소리가 울리면 이해 부탁드린다"라

고 너스레를 떨었다.

유재석은 아침 방송을 원하는 것 같다는

김제동의 말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침,

밤을 가리지 않는다. 원래 하루종일 컨디

션이 좋다. 자다가 깨워도 토크를 하는 스

타일이다. 언제든지 토크는 준비되있다"라

고 대답했다.                     europa@news1.kr

유재석, 김제동 라디오 방송 깜짝 출연…"일자리 얻은 거 축하한다" 폭소

(서울=뉴스1스타) 손현석 기자 = ‘비디

오스타’에 방송 경력 합만 ‘166±α’라

는 전유성, 임하룡, 이홍렬, 이성미가 출연

해 화제다.  

이들은 개편 후 첫 방송을 맞은 MBC

every1 ‘비디오스타’의 ‘비스 장수 기

원 특집! 네버스탑! 네버다이!’편을 통해

죽지 않은 개그감을 선보인다.

이날 이홍렬은 “나나 유성이 형이나 게

스트는 절대 안 나간다”며 임하룡이 불렀

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전유성

역시 “임하룡이 불러서 청도에서 서울까

지 올라왔다”고 덧붙여 스튜디오를 놀라

게 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디

너쇼를 준비하는 임하룡을 위해 의리로 뭉

친 것. 이에 임하룡은 “천군만마를 얻은 느

낌”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훈훈

함도 잠시, 이들은 MC에게 독설을 날리는

것은 물론 서로에게 폭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들은 데뷔 연도를 따지며 서열 따

지기에 열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네 사람

의 방송 경력 합이 ‘166±α’인 이유가

밝혀졌다. 

한편 소녀시대 써니의 합류로 더욱 독해

진 MC 군단과 4명의 현역 장수 스타가 함

께 하는 ‘비디오스타’는 1일 밤 8시 30분

에 방영된다.

spinoff@news1.kr

'비디오스타' 레전드 개그맨들 떴다

임하룡X전유성X이홍렬X이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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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빛 (3)
‘아기가 나를 다 빨아먹는구나’라는 이

비상식적인 생각이 량의 몸속에서 부풀어져

가고 있었다. 량은 젖 먹이는 것을 포기했다.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이 어르고 달래도 소

용이 없었다. 기억이 끌려 나오기 시작한 이

후 단 이 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음식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분

은 자신이 먹었다. 남편과 아들의 옷을 사야

할 때도 량은 자신의 옷을 먼저 샀다. 모든 친

인척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자신의 옷

은 빨아서 다리미질을 해서 입었지만 남편과

아들의 것은 대충 빨아 개지도 않고 옷장 옆

에 놓아두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어도 량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사라진 시

간을 기억 못하고 살아도, 징그럽도록 끔찍

한 기억들이 몽땅 기어 나와도 세월은 똑같

은 속도로 흘러간다. 량 혼자만 시간의 다른

줄기를 잡고 걷고 있다고 느껴졌다. 량은 가

끔 이명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난 말이에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

는 것처럼 당신과 내 아들을 사랑하고 싶어

요. 하지만 저 계집애의 사무친 슬픔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난 그 계집아이의 식량이

되어야 해요.-

그 즈음부터 량은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달리했다. 자신에게 이

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 남편이

된 어린 남자는 변해가는 량을 집안에 붙들

어 놓기 위해 애를 썼지만 량이 변해가는 속

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

는 일은 량의 몫이고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일

은 어린 남자의 몫이었다. 어느 날 량은 눈을

반짝이며 어린 남자에게 온갖 교태를 다 부

린다. 량의 무관심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

다가 량이 총기 어린 눈을 깜박이며 콧소리

를 내면 어린 남자는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오 개월이 되어 가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왼손으로 감아 허리에 올리고 오른손으

로는 량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린 남자는

량의 목소리가 밝게 빛나면 금세 우울에서 빠

져나와 가족을 지키는 장수 가 된 기분이 되

어 한참을 산다. 그러나 그러한 량의 행동에

주기가 있다는 것을 1년쯤 지났을 때서야 알

았다. 그 주기가 처음에는 여자들의 생리 주

기라고 생각했다. 생리 전후로 기분이 좋아

지거나 나빠지는 생물학적인 변덕 정도는 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주

기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량은 남편이

봉급 봉투를 갖고 오는 날이 다가오면 행동

이 변하기 시작하여 봉투를 손에 넣은 다음

날부터 예의 무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편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

게 다짐을 거듭한 후에야 돈을 어디에 썼으

며 저축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물었다. 단

한 푼도 모아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량의 표

정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눈을 천진하게 깜

박이며 품으로 기어들던 여자의 모습은 전혀

없고 밀랍 인형처럼 딱 한가지 표정으로 ‘돈

없어요.’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방으로 들

어간다. 그 뒤로 어린 남편은 량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직접 집안 살림의 경비를 책임지

기 시작했다. 남편은 관계 개선을 위해 선택

한 방법이었지만 량에게는 부부관계를 종결

짓는 이유가 되었다.

량은 그 기억과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그

기억이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듯한 느

낌은 량에게도 가족에게도 고통이었다. 도서

관에 가서 이와 유사한 병증을 찾아 보며 스

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전적으

로 기억 속의 어린 계집아이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종종 그 후로는 아주 오래 느껴야 했

다. 살아남아야 한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듯 살아내야 한

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이 구차스러운 삶의

형태가 죽도록 싫었다. 구질구질한 동네도

싫고 방 하나에 모든 짐이 적당히 나뉘어 있

는 것도 싫었다. 량은 남편의 월급을 아껴 쓰

고 돈을 뒤로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 남편이

돈의 사용 용도를 물어 온 후 돈을 뒤로 모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의 돈으로는 생활을 하고

량은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일을 시작했다

. 량이 버는 돈은 온전히 량의 주머니 속에서

쌓여 가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거의 남처럼

사는 부부 관계에 익숙해져 있었고 집에 들

어오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량이 더 이상 어

리고 착한 여자가 아니듯 어리고 착한 남자

의 모습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량은 아들

이 고등학교 들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살뜰한 모성은 포기했다 해도 최소한의 책임

은 다 하고 싶었다. 아들과 아무런 잔정이 없

었지만 그게 아들의 잘못은 아니다. 량은 아

들에게 미안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은 만들어

서 생긴 것이다. 촉촉하게 가슴에 젖어들지

는 않았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공

감의 마음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었다. 그

중 사회생활에 필요한 몇몇의 마음만 선택적

으로 취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4월의 뿌

연 황사가 가득한 어느 날 량은 서서히 계획

을 실천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스톤코리아연재소설 유희주 작가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시인정신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

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

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

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코리안릿닷컴(koreanlit.com)을운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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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 새로운 시작!! skyboston@hanmail.net

644회 

4.27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금

) 오전 9시 30분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아

침은 참으로 감동의 순간이었다. 참으로 멀

고도 먼 그 길은 서로 한 발짝만 옮기면 닿

을 수 있는 좁고도 낮은 판문점 콘크리트(시

멘트) 벽이었다.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그

날은 우리 민족만의 통일을 염원하는 날만

이 아닌 세계 각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감사와 감동의 날이었다. 서로 서두

르지 않더라도 천천히 평화로의 시작이길

기원한다. 당장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왕

래하며 오갈 수 있는 시작이길 간절히 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

동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

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

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

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

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

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두 정상의 대화

의 내용은 사실 들리지 않았지만, 푸른 숲에

서 작은 테이블을 두고 중간 중간에 서로의

웃음이 오가는 표정과 손짓에서 다정다감

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세기의 변화와 평화

를 기원하는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숲 속에서의 두 사람은 평안함과 편안함의

한폭의 그림같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평화

, 새로운 시작으로의 시작 점인 아닐까 싶다

. 그것은 세계 평화를 원하는 모두의 바람이

고 염원인 까닭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두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일어나 다

시 걸어나오는 그 시간까지 간절했었다.

처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의 대화>를

누가 착안해 내었을까. 궁금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세기의 장면은 청와대

실무진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 답사

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의 해가 저물 무렵에

는 두 정상이 그 도보다리 위에서 무슨 이야

기를 나누었을까. 다시 또 궁금해지기 시작

했다. 두 정상은 수행원도 물리고, 취재진

없이, 오직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었

다. 참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아니던가. 이렇게 가까운 그 길을 그

렇게 멀리 돌아와 만나 마주한 이 시간이 말

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군이 5월 1일부

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작업에 착

수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대남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단

다. 내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린 유년 시

절의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것

은 경기북부 작은 시골 마을이 고향인 까닭

이다. 그것은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인

DMZ(demilitarized zone) 지역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기억 속에는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서쪽

으로 기울 무렵이면 더욱 크게 들리던 대북

확성기의 소리는 어린 아이에게는 두려움

이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북

.대남 확성기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살며 전쟁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에서 살던 주민들에게는 이미

평안과 평화가 시작된 것이리라. 또한, 통일

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남북 국민)과 세계

의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이

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리라.

그렇다,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한 발을 내

딛기 시작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우

리 모두 함께 더불어 세워주고 보듬어주며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평화의 길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길

소망한다.

노벨상을 양보한 멋쟁이 문재인 대통령!!

한국 뉴스를 통해 '노벨평화상'에 대한 이야

기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지난 30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로부

터 '노벨평화상을 받으시라'는 축전을 받았

다고 한다. 그런데 수석 보좌관 회의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

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라 답

했다고 한다. 그 여유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트럼

프 대통령은 연설 중 청중이 '노벨'을 외쳤

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

으시라'며 겸양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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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인가 보다. 한국 SK 그룹 회장이

선언했다. 자신의 기업을 사회와 공유共有하겠

다. 말투는 신선했는데, 내가 아는 기업의 목적

과는 사뭇 달랐다. 기업의 목적은 많이 팔고 이

윤을 크게 남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는 이익

에 맞게 정당하고 적정한 만큼 세금은 내야한

다. 거둔 만큼,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하는건 국가

의 책무이다. 

화학의 기초개념이다. 화학결합엔 이온결합

과 공유共有결합이 있다. 이온결합은 소금

(NaCl)이 좋은 예이다. 소금은 원소元素 나트

륨(Na)과 염소(鹽素Cl)간의 결합체이다. 나트

륨에서 남는 전자를 염소에게 주어 결합하는

거다. 염소는 그저 받기만 한다. 이온결합은 나

눔이라 해야겠다.

공유결합은 다르다. 메탄가스가 있다. CH4

가 분자식이고, 매우 안정한 형태이다. 원소로

써 탄소(C)와 수소(H)는 각각 전자가 부족하

다.  그럴적에 탄소는 수소에게, 수소는 탄소에

게 전자를 제공하고, 한편으로 받게된다. 피차

주고 받으면서 안정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다. 한지붕에 두가족이라 해야겠고, 공유결

합은 말그대로 공유共有이다. 공유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결합력이 높다. 

한동안 나누자 했다. 이온결합이라는 말이

다. 부자라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수있을 것

이다. 더불어 사는 국가. 한국 현정부가 외치는

말이다. 공유共有로 가자는 말일게다. 박노해

시인이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 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

빛은 나누어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

(박노해, 나눔의 신비) 

한국에선 남북정상회담은 끝났다. 바라건대

, 남북간에도 공유결합이라면 좋겠다 싶다. 주

는것이 있다면, 받는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 피차 모자라는 것 투성일텐데, 주고 받으며

공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서 8;28)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눔과 공유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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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진지왕의 마지막 치세년인 579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흥왕의 차남으로 태어난

진지왕, 그의 휘는 사륜(또는 금륜)이다. 그는

형 동륜태자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마폭을 풀려고 월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

서 죽는 바람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진

흥왕이 죽은 후 진흥왕비 사도태후와 미실의

정략으로 미실을 왕비로 책봉한다는 조건하에

왕위에 올려졌다. 하지만 그는 미실을 왕비로

책봉하지 않았다. 만 3년 왕위에 있으면서 쌓

은 업적도 별로 없이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정사情事에만 몰두하다가 폐위당했다. 즉위년

인 576년 8월 부터 이듬해까지 친정을 하였지

만 577년 부터 579년 폐위 당할때 까지는 상대

등으로 있던 거칠부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결

국 허울좋은 왕좌에만 앉아 있다가 폐위당하

고 난뒤 1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정사가 어지럽고 문

란하여 국인國人들이 폐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화녀와의 사랑이야

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진지왕이 폐

위되기 직전에 도화녀를 후궁으로 삼으려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2

년 후 남편이 죽은뒤(이 때는 이미 진지왕도 죽

고 없었다) 진지왕의 혼령이 나타나 둘이 관계

를 맺었고, 이 후 도화녀는 비형량을 낳았다.

비형은 진평왕대에 관리로 등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 권1, 기이2, 도화녀 비형량 참

조). 한편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이 자연사 한것

같이 기록되어 있다. 

579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왕궁에서는 사

도태후와 미실이 주동이 되어서 진흥왕의 이

부동복 아우인 세종전군 그리고 사도태후의

오라비 노리부 등의 세력을 이끌고 ‘정난황

음’에 빠진 사도태후의 차남 진지왕을 몰아

내고 장손 김백정(진평왕, 동륜의 장남)을 왕

위에 올리던 무렵이었다(즉 정치세력면에서

본다면 동륜계가 사륜계를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권력의 추는 멈추지 않기

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거치고 나서 왕위

에 오르는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

자이다). 

이런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도태후와

미실은 문노의 힘이 필요하였다. 당시 국선화

랑의 수장으로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던

문노, 그의 협조는 절대적이었다. 우군友群은

아니더라도 적군敵群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또한 세종전군에게 충성하는 그의 의리는 신

뢰할 수 있었지만, 보다 확실하게 우군으로 만

들기 위해 6두품인 ‘노총각’ 문노를 윤궁에

게 장가 들이는 일이었다. 윤궁은 과부였지만

황종의 딸로 진골의 신분이었다. 무엇보다 문

노와 윤궁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

만 윤궁은 몇가지 ‘의롭지 못한’ 것으로 고

심하면서 심경을 비보랑에게 토로하였고 비보

는 그 내용을 문노에게 전했다. 비보랑으로 부

터 전갈을 받은 문노는 윤궁의 말이 옳다면서

그 다섯가지의 의롭지 못한 것들이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

매파媒婆’인 미실과 세종전군의 주선으로 그

들은 미실의 궁에서 맞선을 보았다. 화랑세기

에 그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비보가 돌아와 공에게 말했다. 공이 말하기

를 ‘낭주의 말이 옳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했다. 이 때에 진종眞宗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 네 가지 의義의 문제도 사라졌다. 공이 장차

크게 기용되려하자 윤궁의 뜻이 자못 기울었

다. 이에 공과 더불어 미실의 궁에서 서로 보았

다. 공이 말하기를 “우리 낭주가 아니면 선모

仙母는 없으니, 내가 국선에 나아가지 못합니

다” 했다. 그러자 윤궁이 말하기를 “내가 군

君을 그리워한 지 오래되어 창자가 이미 끊어

졌습니다. 비록 골骨을 더럽힌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선모의 귀함입니까?” 했다.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국선이 영예롭다고 하나, 나는 스스로 선모의

영예를 가집니다” 했다. 윤궁은 이에 공에게

몸을 허락하여 3자 3녀를 낳았다. 대강大剛 충

강充剛 금강金剛이라 했다.]   

많은 풍월주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취임

했는데, 문노는 41세에 취임했다. 그리고 풍월

주의 부인을 화주라고 칭하는데 문노의 부인

윤궁은 선모로 불렸다. 이렇게 사도태후와 미

실은 ‘황음무도’한 진지왕을 폐위할때 문노

로 하여금 화랑도의 수장이 되어 군권을 쥔 노

리부를 따르게하여 거사를 성공하였다. 노리

부는 상대등이 되었고 문노는 582년까지 8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26대 왕으로

진평왕이 12세에 즉위하였다(삼국사기나 삼국

유사에는 그의 출생연도가 없는데 화랑세기에

는 567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실

이 늙어서 왕후가 되지는 못했지만 진평왕을

색공으로 모시면서 그녀는 진흥왕과 동륜태자

그리고 진지왕에게도 색공을 했기에 할아버지

로 부터 삼대왕에 걸쳐 색공을 하였다. 신라는

법흥왕대 부터 불교를 숭상하여 진평왕이 태

어나면서  석가모니의 가족이름을 그대로 지

었다. 진평왕은 백정으로 석가의 아버지, 어머

니는 마야, 그리고 동생들은 석가의 삼촌들인

백반과 국반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 지었다. 하

지만 애석하게도 신라에서는 석가가 태어나지

않았다. 진평왕은 다만 딸 둘(셋 또는 넷)만 낳

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6

화랑세기花郞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1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월스트리트의 최고 금융회사에는 Chief

Market Strategist 라는 직책이 있다. 이는

회장 바로 밑에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전

략을 세우는 중역의 자리이다. 이 CMS 들은

세계 최고급 정보를 접하고, 유능한 연구원들

이 제공하는 분석을 활용하고, 저명한 경제학

자들의 총체적 의견까지 수집할수 있다. 이들

은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월스트리트에

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

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들에게 엄청

난 연봉과 보너스로 대우 해준다. 그런데 우

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을 발견한다. 이들

의 예견이 주식에 문외한 일반인의 그것보다

틀린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20여개 최대 월스트리트

CMS 들이 예견한 시장의 결과는 실제와

14.7%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 이에 비해서 “

주식시장은 매년 조금씩 오르겠지요” 라고

예견한 일반인은 14.1% 의 오차를 보였다. 즉

그 많은 지식, 경험, 정보, 고급인력 등이 아

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역으

로 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최첨단 과학에 의해서 , 엄청난 자

본으로 개발된 최고의 약과 의술을 처방받은

환자가 10년을 살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

은 환자는 11년을 산 것과 같은 것이다. 왜 그

럴까?

그 이유는 주식시장의 방향/결과는 과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물리학

이나 수학을 다루 듯이 논리적인 결과를 유출

하려는 것이다. 가령 대서양 횡단 초음속 여

객기 콩크드가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때, 바로 다음날부터 잔여 콩코드 여

객기의 비행기표가 매진이 되었다. 이는 논리

적으로 보면, 콩코드 비행기는 운항정지를 발

표하기 전이나 후나 같은 서비스, 같은 소음,

같은 조건이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희소성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금요일을 하

루종일 쉬는 일요일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논

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 때문이다

. 금요일은 하루종일 일을 해도 토요일, 일요

일을 쉰다는 기대감이 다음날 근무해야 한다

는 부담감의 일요일보다 강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분석하

고 예견한다. 매년 낙관적인 예견을 하는 사

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조금씩 매년 오르겠지요”라

는 사람.

미래의 주택시장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세계 최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유능한

연구원들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저명한 경제

학자들의 의견까지 검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에게 더욱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일

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모든 정

보에 의해서 확실히 좋거나, 나쁠 것이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는 “그냥 계속 조금씩 좋

아지겠지요”가 맞을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구입 후 5년뒤에는

가격이 얼마큼 상승될까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로 5년 뒤의 가격상승

을 알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정보로 금년의

가격상승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

금씩 매년 오르겠지요”가 더더욱 정답일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논리적 예견의 현실

백영주 (Clara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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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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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한

국의 비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상가에서 임

대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

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은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 임대소

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은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

소득을 ①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종합과

세)와 ②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분리과세

)로 나눠 과세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란 소득

세를 계산할 때 ①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

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②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반면, ‘분리과세’란 국내사업장이 없

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

국내 원천소득별(예를 들면, 이자, 배당, 로

열티, … 등등)로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에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

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

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예를들

면, 은행이자의 경우 은행이 이자를 비거주

자에게 지급할 때 조세조약이나 한국세법

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마무리 된다. 따라

서 이경우에는 비거주자는 이자와 관련하

여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부

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된다. 이 때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한국의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즉,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및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수입과 간주임대료

총임대소득에는 매월 받은 ‘월 임대료

’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가 포함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를 받는 임대사

업자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간

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인

데, 아래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

자 A와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

임대사업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A의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B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하

지 않는다면, A와 B간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B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B의 임대료수

입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

라 한다.  

위 간주임대료의 기본 논리는 B가 임대

보증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했다면, 적

어도 은행이자율만큼의 소득은 얻었을 것

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B가

임대보증금을 통해 최소한 은행이자율만

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임대수입에 포함될 간주임대료

는 없다. 

필요경비와 경비율

필요경비란 영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와 관련된 경상적이고 필연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수선유

지비, 보험료,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각

종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이에 포

함된다(미국의 Schedule E와 동일한 개념

임).   

이러한 필요경비(비용)는 원칙적으로 실

제장부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장부가 없는 경우 수입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데 이를 ‘경

비율’이라 하며, 이러한 경비율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장

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

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벌칙으

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resident

alien(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

한 자)은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다. 

세금신고시 납세자는 한국의 부동산임

대소득을 ‘Schedule E’에 기록하게 되

는데, 이 때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

대수입 및 관련비용은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의 세법에 의해 소득에 포함된 간주임대료

는 미국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며, 반대로

한국의 세법에서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선수임대료는 미국의 소득에 포함해야 한

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미국의 세법

에 맞게 수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

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

은 미국세금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전액 또는 일

부금액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2)
-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방법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토지

를 제외한 건설비상당액적수) x 1/365 x

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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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

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순수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

을 가지신 분들께서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

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

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

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수 년의 경력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

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

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H-1B와 같은 취

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건축 보조

사(Architectural Drafter)로 H-1B를 고려

해 볼 수도 있겠지만 H-1B는 최근 수 년간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

라,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전문직종으로 고

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H-1B 승인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O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건축학 관련 학위

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

건축 디자이너(Architectural Designer)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로

O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적인 측면

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O비자에 적합한 직

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

에서 건축학 학사,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

축 디자이너”로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았

습니다.

두번째 예는 각종 디자이너분들입니다. 여

기에는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디자이너, 비쥬얼 아티스트, 모션 그래

픽 디자이너, UI/UX 디자이너 등등 각종 디

자인 관련 전공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

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

어디자이너나 타투이스트 등도 뛰어난 경력

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O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관련 부

문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O-1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충분히 창의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세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

니다.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요리학교들

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큽니

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

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

술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

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케이

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

술적 접근,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

한 부분,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

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O비자는 운동선수들도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O비자 케이

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비자의 대상이 되는

지,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올

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

도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그리

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

도 O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디빌딩의 경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

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

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코치

나 감독직으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

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코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

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

조하여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

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창의

력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

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

이 O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
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이민 생활에서

모든 재정상식을 이해하고 생활에 반영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식투자, 채권

과 이자율 관계, 복리계산, 신용카드 이자율

, 주택융자금, 학자금 투자, 은퇴 투자, 등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재정상식은 많이 있습니

다. 일반 투자자가 재정적으로 성공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저축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은 300%

이 상  상 승 했 습 니 다 . $100,000 투 자 가

$400,000으로 네(4) 배 이상으로 불어난 숫

자입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

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할 때 유망한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투자하는 시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축을 해야 합니

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100에서 $100을 더 저

축하면 100% 상승입니다. 어떤 뛰어난 투자

방법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저

축이 투자의 첫걸음이고 부를 축적하는 기

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투자 보장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 투자를 처

음 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등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는 원금을 보장

(Guarantee)하면서 수익이 난다는 투자종

목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보장’한

다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

가가 이러한 종목이 있다고 말하면 숨어있

는 비용이 매우 비싼 종목임을 알아야 합니

다.

* 투자 경비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금융상

품 파는 사람, 주식브러커, 재정설계사, 대부

분이 숨어있는 경비를 말해 주지 않기 때문

입니다. 숨어있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면 투

자자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확인한

후 삽니다. 그런데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투자

할 때는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확인하지 않

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질문을

꺼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러나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얼마

인지를 모르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

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시간과 끈기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기간에 투자 돈

이 불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

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입니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 수익률 10%란 투자 돈이 7.2년마다 두 배

로 불어납니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

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

익률입니다. 이런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

화’는 주식 투자의 가장 치명적입니다. 조

급한 마음은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Simple) 투자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인이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연준에서 발표되

는 여러 경제통계 등을 이해한 다음 투자 결

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

험상품이나 어뉴이티와 같은 투자상품도 정

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

습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을 팔면서 높은 수

수료(Commission)를 받는 사람의 말만 듣

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4월을 재정교육에 관심을 두

는 달(Financial Literacy Month)로 설정

하여 기본적인 재정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

니다. 나의 소중한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

는지,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합

니다. 이해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

어질 것입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7)

미국에서 4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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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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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ibo.com/p/10050555938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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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소속
 시니
어 
변호
사

송 동 호
종 합로펌

가 정 법   |  노 동  및  고 용 법  | 부 동 산   |  사 고  상 해   |  상 법

세 금  . 상 속  . 유 언   |  소 송   |  이 민 법   |  임 대 인  . 임 차 인  관 계 법

지 적  재 산 권   |  티 켓  . 지 역  법 원  관 련  업 무   |  파 산   |  형 법

개 인  고 객

국 제 법   |  금 융 법   |  노 동  및  고 용 법   |  보 험 회 사  관 련  소 송

부 동 산   |  상 법  및  M & A   |  소 송   |  이 민 법

임 대 임  . 임 차 인  관 계 법   |  지 적  재 산 법   |  프 렌 차 이 즈 법

기 업  고 객

고 객 이  신뢰하 는

법 률  브 랜 드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옷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터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랜트


